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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장례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의 국장(國葬)으로 치루어졌다. 시신은 향으로 처리하는데만 사십 일이 

걸렸고 국장 기간은 모두 칠십 일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위대한 총리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애도했다. 시신은 이집트 방식으로 염을 하였지만 매장은 가나안에 해야 했다. 야곱의 

유언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장례행렬의 규모는 가나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장례를 위해 애굽을 나섰고 야곱은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묻혔다. 야곱의 

장례 이후 출애굽 사건 이전까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한다.  

 

형들의 불안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불안해졌다. 눈치 볼 아버지도 없으니 이제 요셉의 복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제가 재회한지 십칠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려움에 빠진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창세기 50:16 

 

형들은 요셉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죽은 아버지를 빌미로 요셉을 설득한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요셉에게 말을 전달한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 창세기 50:17 

 

야곱이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형제들의 지난 

삶에 생각해보면 그다지 믿어지는 말은 아니다. 언제부터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이 

울기 시작한다. 

 

형들 앞에서 터져버린 요셉의 두 번째 울음이다.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때 이후 처음이다. 왜 울었을까. 아버지를 끌어들여 요셉을 설득하려는 형들이 애처로웠을까. 이미 

용서한 일인데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을까.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처럼 

자신들을 요셉의 종으로 자처하는 형들을 요셉이 위로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창세기 50:20 

 

위로 

요셉은 전에도 동일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요셉은 형들을 해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도 

완전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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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할까?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용서를 빌며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성경의 상식은 우리의 생각 범위를 벗어난다. 위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피해를 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출애굽을 생각하며 죽다 

요셉은 죽는 날까지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 그에게 형들은 ‘아버지의 가족’이었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요셉의 삶은 풍요와 안정 가운데 끝맺음 되었고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들은 모두 실현되었다.  

 

요셉은 유언을 통해 앞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죽었다. 사백삼십 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시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그 날, 곧 출애굽의 날에 내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다. 그리고 이 

유언도 요셉이 어려서 꾼 꿈이 이루어졌듯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 창세기 50:24-25 

 


